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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찰     17-12-02

MAGA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참뜻은 애매모호합니다. 동맹국이나 교역 상대국들의 이익에 배반되는 정책을 미국에 유익하다면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라면 미국고립주의로 해석되어 우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세계적인 머릿 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MAGA의 논란은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아 있고 교역 상대국들이 그 진의를 따지려 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위주 정책으로 교역국들에게 매우 유해한 정책을 펼친다면 크고 작은 보복성 교역 정책이 표면화 할 것입니다. MAGA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교역국가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책을 유지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세탁기에게 50%의 관세를 부가 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는 이미 강한 반발을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파괴해 버리겠다는 큰 소리를 치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도와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고 경제제재로 북한의 목을 조르려는 정책은 아직까지 김정은을 대화장으로 끌어내지 못했고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실험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정거리 14,000 킬로메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이런 사정 거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어떤 미사일보다 긴 사정거리이었습니다. 이런 사정거리는 미국의 동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처럼 전쟁과 외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보지 않았습니다. 군사정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둘 미사일을 2019년 초에 완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번번히 서방전문가들의 예상을 앞질러 온 점을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동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저지하고 비핵화 된 한 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논평도 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결과는 북한으로부터 우방인 한국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지구상의 평화를 미국의 주도하에 이룩하여 훌륭한 나라로 미국을 이끌어 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을 파괴하겠다.”는 호언은 양치기 소년의 늑대 출현 위협의 반복처럼 그의 말의 위엄이 점점 믿음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염려됩니다. 끝
